
 

18일(현지시간) 뉴욕 유엔본부에서 ‘유엔 아카데믹 임팩트(UNAI)’ 출범식이 열렸다. UNAI는 빈곤·문맹 

퇴치 등 유엔이 정한 ‘새천년개발목표’를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대학들이 참여하는 캠페인 프로그램이

다.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(가운데)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. [유엔본부=안준용 

기자] 

 

빈곤·문맹 퇴치 등 새천년개발목표(MDGs)를 실현하기 위한 전 세계 대학들의 캠페인인 ‘유엔 아카데믹 

임팩트(UN Academic Impact·UNAI)’가 18일(현지시간) 오전 유엔본부에서 출범식을 했다. UNAI는 유

엔의 MDGs 채택 10주년을 맞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. 

 

 UNAI는 유엔 192개 회원국이 2015년까지 빈곤·문맹 퇴치, 인권 증진 등 여덟 가지 목표를 달성하

기 위해 협력한다는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전 세계 대학들이 참여하는 캠페인 프로그램이다. 대학들은 

빈곤 퇴치 등 UNAI가 규정한 10가지 행동 원리 중 한 가지 이상을 채택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예

정이다. 

 반 총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“유엔은 오늘 전 세계 대학들과의 관계를 공식화함으로써 앞으로 캠페



인 파급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 그는 “예를 들어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뿐 아니

라 가난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는데, 가난은 직업·식량 안보와도 연결된다”며 “식량 안보는 건강에 영향

을 주고, 결국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 이어 “교육이 바로 이 

모든 것에 맞설 수 있는 수단”이라며 “대학이 UNAI에 합류함으로써 매일 힘겨운 삶과 투쟁하고 있는 

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 

 

 UNAI에는 현재 세계 500여 개 대학이 가입했고, 한국에서는 26개 대학이 동참했다. 국내 대학으로

는 한동대학교가 처음으로 UNAI에 가입했다.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영길 한동대 총장은 “한국이 개

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진입하기까지 교육이 큰 공헌을 했다”며 “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노하우

를 전 세계 개도국에 나누어주자는 취지에서 적극 동참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

회장도 맡고 있는 김 총장은 “대교협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내년 5월 서울에서 UNAI 첫 행사인 ‘제

1회 UNAI 포럼’을 개최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 포럼에는 국내외 대학 총장과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 

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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